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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추락하는 영국 산업계의 R&D 투자 

(김기국)1 

영국의 R&D투자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거듭함에 따라, 지금까지 세계 5위의 R&D대국으로 대접받아온 영국의 지위가 크
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에 발간된 '96년도 Forward Look에서 "영국 공공부문의 R&D투자규모가 과거 10년 동안('86∼'95
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 이어(이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정책동향 '96년 7월호, 해외동향분석 
영국편-영국 정부의 R&D투자 성적표, 4∼7쪽을 참조하라), 다시 7월 초에 발표된 R&D Scoreboard를 통해 "영국 민간부문의 
R&D투자 역시 주요경쟁국들의 기업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옴으로써, 전통적으로 R&D 투자
강국임을 자부해 온 영국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여지없이 구겨놓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영국이 이른바 R&D분야 강국들
의 선단에서 완전히 낙오해 버릴런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Forward Look에 따르면 영국 산업계는 '94년 현재 영국 국가 R&D투자 146억 1300만 파운드 가운데 자금부담면에서는 약 
50.7%(74억 700만 파운드), 그리고 R&D의 수행 측면에서는 약 65.2%(95억 2900만 파운드)를 담당하고 있다. 다시 이를 산
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이 약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약(19%)과 전기기계(16%), 항공
(11%)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지난 '87년 이후의 산업별 R&D 투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제약 부문이 뚜렷한 신장세를 보인 데 비해 전기기계 부문은 반대로 큰 폭의 감소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일반기계, 수
송장비, 화학 및 서비스업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른바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GDP에 대한 산업
계 R&D투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영국의 성적이 추락 운운할 정도로까지 비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림 3> 참조). 그러
나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 대비R&D투자의 비율을 문제삼으면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진다. 

무역산업부는 '91년 이래 영국기업들의 R&D 투자실태를 조사ㆍ분석한 연례보고서를 R&D Scoreboard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금년의 제6차 R&D Scoreboard에 따르면 '95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R&D투자를 가장 많이 한 300대 기업 가운데 영국
의 기업들은 겨우 18개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1> 참조). 더구나 범위를 5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50위까지의 명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국 기업은 25위를 기록한 Glaxo Wellcome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계의 기술경제
환경이 2등 이하는 살아남을 수 없고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구조를 향해 달음박질치고 있는 마당에 10위는 커년 20위 

　

영국

<그림 1> 영국의 산업별 R&D 투자규모('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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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별 R&D 투자 규모의 추이('87∼'94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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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각 R&D투자의 국제비교(대 GDP비율, '84∼'94년)

안에 들어간 기업조차 없다는 점에 영국의 조야는 깊은 충격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같은 문
제를 해결할 뾰죽한 방법이 없다는 데에 더 큰 고민이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두드러진다. 세계 300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액
의 4.4%를 R&D에 투자한 반면, 영국 기업(18개)들의 투자비율은 그 절반을 겨우 넘는 2.5%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서 R&D투자의 증가속도에 있어 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95년 중 300대 기업들의 R&D투자는 평균 5%가 늘어났는
데 비해, 영국 기업들(18개)의 R&D투자 증가속도는 4.2%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스웨덴 기업들의 
21%는 물론 캐나다, 독일 및 미국 기업들의 11%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가, 영국 산업계 자체의 과거 증가율 추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93년(6%)이나 '94년(7.5%)보다 훨씬 퇴보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영국정부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하
고 있다. 

현재 무역산업부 내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놓고 영국 산업계의 R&D투자가 경쟁국들에 비해 줄곧 2대 1의 비율로 뒤처지는 상태
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
며, Ian Taylor 과학장관 역시 "영국의 국가경쟁력에 빨간 위험표시 경고등이 켜진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행
태가 과거에 비해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영국 기업들이 R&D투자를 적게하는 이유로 주주들에 대한 지나
치게 많은 배당과 단기업적주의가 지적되곤 했다. '94년 초에 스웨덴 최대의 통신기업인 Ericsson사의 Lars Ramqvist 회장은 영
국 정부가 주최한 연례 혁신강좌에서의 강연을 통해 "영국 기업들이 R&D보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너무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같은 행태를 바꾸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표 1> 국가별로 구분한 세계 300대 R&D투자기업('95년)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9-003.HTM (3 / 6)2006-05-12 오후 2:18:5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6-M09-0015-01.GIF


과학기술정책동향Vol.6 No.9 (통권 제90호 1996.9)003

'92∼'93년 동안 세계의 10대 R&D투자기업과 영국의 10대 R&D투자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 대 배당액 비율을 비교해 보면, 
영국의 10대 기업 가운데 세계 10대 기업들의 평균치에 근접한 기업은 Rolls-Royce 1개 뿐이다(<표 2> 참조). 

특히 이번 R&D Scoreboard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영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95년 중에 영국 기업들의 매출액은 ('94년보다)9%가 
늘어났으며, 이익은 무려 18%가 증가했다. '94년에 이어 2년 연속 산업계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산업계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당연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많은 인사들을 곤
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산업부에서는 보다 많은 영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경쟁상대들에 비해 훨씬 적은 R&D투자를 하
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궁극적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를 늘리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하
루속히 깨닫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같은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난관과 고비가 남아있는 것 같다. 추락하고 있는 
영국 산업계의 R&D투자, 과연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날개짓이 가능할 것인가? 

<표 2> 주요 기업들의 R&D투자/배당액 비율의 비교(단위: 배, '92∼'9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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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 연구자원분석팀, 선임연구원(Tel : 02-25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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